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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N AIR 밤 11시 먹거리 X파일

퇴근길 직장인들의 술안주로 제
격인 돼지곱창. ‘먹거리 X파일’ 제
작진은 돼지곱창의 배설물이 제거

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되고 있다는 업계의 제보
를 접하고 실태 점검에 나선다. 제작진이 발견한
현장은 충격 그 자체다.

곱창으로 불리는 부위는 소나 돼지의 창자라
는 것은 다 아는 사실. 돼지의 창자는 소장, 대창,
막창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. 위와 가깝고 가장
얇은 부위가 소창으로, 순대의 외피로 주로 사용
된다.

문제는 막창. 곱창볶음의 재료로 쓰이는 막창은
돼지 한 마리당 2kg 정도 나온다고 한다. 돼지의
배설물이 머물렀다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냄
새가 가장 많이 나고 손질도 어렵다. 과연 막창을
파는 식당에서는 어떻게 손질해 손님상에 내놓는
것일까?

대창도 있다. 생 대창을 한 번 삶으면 식당에서
흔히 봐온 곱창으로 변한다. 보기에도 하얀 게 깨
끗해 보인다. 그렇다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
속도 깨끗할까?

방송은 28일 밤 11시.
이정연 기자 annjoy@donga.com 트위터@mangoostar

돼지곱창의위생상태를점검하다

TV 프로그램 꺠28일 (금)
편집｜정용운 기자 sadzoo@donga.com 트위터@sadzoo

꺠영화 ‘빅매치’의 히어로 이정재
무술연습도중부상에도고난이도액션
마지막기회·캐릭터라는생각으로열연
열심히했다는것이상을보여주고싶어
‘도둑들’ ‘신세계’ 잇는 연속흥행도 도전

“벼랑 끝에서 리지
않으려는 의지 아닐까
요.”

배우 이정재(41)는 웃
음을 곁들이며 말했다.
누구나 인정할 만한 활

약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다. “어
쩌면 스스로 벼랑 끝으로 간 것 같다”고도
했다.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의
미로 해석됐다.

이정재는 지난해 오른쪽 어깨 인대가 끊
어졌다. 영화 ‘빅매치’(감독 최호·제작 보
경사) 촬영을 앞두고 무술 연습 때 입은 부
상이다. 당장 치료가 급했다.

“선배들도 몸 걱정에 영화 출연을 다시
생각하라고 했다. 병원에서도 검진 도중 수
술을 할 수도 있다 했고.”

부담이 없진 않았다. 그래도 약속한 일은
끝내고 싶었다. 그렇게 이정재는 연기를 시
작하고 처음 만난 고난도 액션영화를 부상
을 입은 채로 소화했다.

“내 나이도 있는데.(웃음) 옷 벗고 뛰어
다니는 역할은 이번이 마지막 같았다. 마지
막 기회, 마지막 캐릭터란 생각에 놓치고
싶지 않았다.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잖
나. 난 뼈를 깎는 수술을 받았다. 하하!”

결국 올해 4월 이정재는 수술대에 올랐다.
난생 처음 전신만취도 했다. 완치까지 10개
월이더필요해요즘재활치료를받는다.

26일 개봉한 ‘빅매치’는 이정재가 2년 전
‘도둑들’로 시작해 ‘신세계’, ‘관상’까지 연
속 흥행을 이룬 뒤 내놓는 액션영화다. 축
구 국가대표 선발을 앞둔 유망주였지만 그

라운드에서 벌인 몸싸움으로 ‘돌아오지 않
는 포워드’가 된 인물 최익호가 그가 맡은
새 역할이다. 극중 ‘단순무한낙천주의’로도
불리는 그는 파이터로 승승장구할 무렵 믿
고 따르던 형이 납치를 당하면서 영문도 모
른 채 거대한 게임에 빨려 들어간다.

“익호는 심각한 걸 모르는 남자다. 악을
처단하면서도 위트와 유머가 있다. 머리보
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다.”

이정재는 덤덤하게 자신의 역할을 설명
했지만 정작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상
상 이상이다. 단 한 명의 배우가 이렇게 많
은 분량과 이야기를 책임져도 되나 싶을 만
큼 말이다.

결의에 찬 이정재의 이 같은 연기 보폭은
선배 최민식의 조언에서도 영향 받았다. 지
난해 영화 ‘신세계’ 촬영 때 최민식은 그에
게 말했다. ‘스스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
는 것 이상을 해야 관객은 배우가 아주 조
금 노력했다고 인정한다’는 말이다.

평소 70kg 정도의 체중을 유지해 온 이정
재는 ‘빅매치’ 촬영 땐 근육을 키워 77kg까
지 몸을 불렸다. 지금은 62kg. “중학교 2학
년 때 몸무게”로 감량한 이유는 내년 1월까
지 촬영하는 영화 ‘암살’을 위해서다. ‘도둑
들’의 최동훈 감독과 재회한 작품이다.

“여러 모습을 보여주는 센 역할이다. 날
카로운 인상을 위해 체중을 줄였더니 최 감
독이 촬영하는 동안 몸무게를 유지해 달라
더라.(웃음) 처음 촬영 한 달 동안 드레싱을
얹지 않은 샐러드만 먹고 살았다.”

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. 이정재는
연기뿐 아니라 제작자로서도 새 꿈을 꾸고
있다.

“영화하는 사람들, 배우든, 카메라 감독
이든 마음 속에 자기만의 시나리오 한 편씩
갖고 있지 않나. 혼자 상상해온 이야기가
내게도 있다.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준비
는 하고 있다.”

이해리 기자 gofl1024@donga.com

트위터@madeinharry

사진=뉴시스

“최민식선배조언으로연기보폭넓혔어요”

2014년 11월 28·29일 주말판 10판

공연 랭킹

11월 21일∼11월 27일 자료:인터파크
1위 공연
정보보기순위 공연명

뮤지컬 <마리 앙투아네트>
주연옥주현·김소현

뮤지컬 <그날들> 유준상·이건명
아트서커스 <Cavalia-카발리아> -
뮤지컬 <황태자 루돌프> 안재욱·임태경
뮤지컬 <지킬 앤 하이드> 류정한·조승우
뮤지컬 <노트르담 드 파리> 내한공연 맷 로랑
뮤지컬 <킹키부츠> 김무열·지현우
뮤지컬 <라카지> 정성화·김다현
연극 <리타> 공효진·강혜정
국민연극 <라이어> - 대학로 김재익·박주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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